
- 사회적 차원의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‘시장의 비효율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

있는지’, ‘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지’, ‘새로운 기술 수용 자체

를 저해하는 기업 활동이 있는지’, ‘시장에서의 거버넌스가 실질적 외부효과에 직접적으

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’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(마

셜 밴 앨스타인 외, 2017)

- 제도는 사회적 총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(Djankov et al., 

2003) 소비자 후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시각에 편향된 제도화 논의가 아닌, 소비자 개개

인의 편익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

n 현재 우리나라의 이커머스는 시장 내부에서 다양한 경쟁과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

나는 조정기(성숙기)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략적 의사결정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

임에도 정부의 정책적 한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(디지털데일

리, 2023)

- 이커머스의 진화는 단순히 유통과 소비 방식의 변화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, 우리나

라의 경제 생태계가 스마트한 소비자, 빠른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기업들을 통해 공진화 

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

- 더욱이 플랫폼은 특정 산업이 아닌 비즈니스 메커니즘으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

없음에도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커머스

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산업이 

성장하기란 매우 어려움 

n 새로운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

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커머스의 역동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긍정적

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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